
귀로 듣는 책, 오디오북 낭독지문

기 본
정 보

§ 제출파일 형식 : mp3
§ 3분 이내 배경음악 없이 낭독 목소리만 녹음

※ 제출 파일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낭 독
지 문

 (소설 『메밀꽃 필 무렵』 중)

조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나귀에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. 해
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.
드팀전 장돌림을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
논 적은 드물었다.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, 멀리 영남지방도 
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
군내를 돌아다녔다.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
면으로 건너간다.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
간 일도 있는 것같지는 않았다.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
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.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
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왔을 때 거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
면 —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
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.
  


